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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우먼, 올해는 자전거. 
스위스로 사이클링 모험 떠나볼 때 
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기 
페달 밟아 나아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챌린지 
100% 우먼 전용 바이크 투어 참가해 보기 
초보도 쉽고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어 
 
2021년 3월 8일,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스위스 여성 참정권 50주년을 기념하며 ‘세계 여성의 날’에 
맞춰 ‘100% 우먼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론칭하고, 20개 이상 국가 출신의 전 연령대 여성들이 피크 
챌린지에 참가한 바 있다.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스위스 홍보대사(스위스 프렌즈) 배우 이시영을 포함한 
80명의 여성 산악인이 해발고도 4,164m 브라이트호른 정상에 올라 세상에서 가장 긴 인간 띠를 만들어 
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. 이 ‘100% 우먼’ 캠페인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스위스 자연을 새롭게 탐험해 
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. 
여성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취를 위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, 자아실현을 할 수 
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다.  
 
2023년에도 ‘100% 우먼’은 계속된다. 올해는 자전거다. 전 세계 여성들에게 스위스정부관광청이 
말한다. 이제는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사이클링 모험을 떠나볼 때라고. 자전거 페달을 밟고 나아가는 
그 길에서 크고 작은 챌린지를 마주한다. 이바이크나 그래블 바이크, MTB, 로드 바이크에 관계없이 
설계된 ‘100% 우먼’ 전용 바이크 투어에서는 가이드의 제안과 다양한 체험을 만나볼 수 있다. 자전거를 
좋아하는 모든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기에게 꼭 맞는 투어를 찾아볼 수 있다. 자기가 즐겨볼 코스와 
거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. 50개가 넘는 바이킹 체험 상품이 마련되어 있는데, 가이드도 모두 
여성이고, 사이클 프로들이다.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.  
 
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23년 ‘100% 우먼’ 캠페인에 사이클링을 도입한 까닭을 다음과 같은 자전거로 
스위스를 탐험해 봐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.  
 

1. 다양성: 스위스 사이클링은 여성만큼이나 다채롭다. 
2. 동호인 정신: 가이드 체험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해 같은 마음의 여행자를 만날 수 있다.  
3. 쉽고 실용적: 이정표가 설치된 트레일, 바이크 호텔, 손쉬운 자전거 렌탈 등 관리가 훌륭하다.  
4. 지속가능성: 자전거 위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온전한 정통 방식으로 스위스를 체험할 수 있다.  
5. 안전: 낮은 범죄율 덕분에 여성도 안전하게 나 홀로 여행할 수 있다. 
6. 초보 친화적: 100% 우먼 초급 레벨 프로그램이라면 모든 기본 기술을 금세 터득할 수 있다. 

 
스위스정부관광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자전거 투어, 마운틴 바이킹, 로드 사이클링을 소개하고, 
자전거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바이크 호텔도 안내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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